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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세주를 아는 이들(찬14장/새26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장세인 집사   2부/김교식 장로   3부/이해원 집사   4부/우다니엘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이 기쁜 날(편곡 이기경)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 15:8-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5:10-2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3) 천국에서 괴롭지 않으려면...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0) 천리 가는 발 달린 말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찬/새8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487/새369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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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Cheering?

누가 응원합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는 농구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제 손가락이 아

주 좋아졌지만, 한창 농구를 할 때는 성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경

기 중 다친 손가락에 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농구하다

가 해가 지면, 동전을 넣어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구장을 찾아서 계속하다

가 밤 12시 넘어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을 때는 경기장을 향하여 자동차 헤

드라이트를 켜고 새벽 한두 시까지 뛰다가, 아쉽게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버릇은 신학교 가서도 비슷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뒷마당에 있는 야

외 농구장에서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생들과 농구하기가 일쑤였습

니다. 다들 가정이 있는 학생들이라, 아내들을 학교 뒷마당으로 가끔 불

러 남편들을 응원하게 하고, 경기 후에는 같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것이 어려운 신학교 생활에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평상시에는 농구 실력이 그저 그런데, 자기 

아내가 나와 응원을 하면 실력이 확연히 좋아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것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들이 나와 농구장 주위 잔디

에 앉아 응원을 시작하면 게임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치어

리더처럼 응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경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아내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 하기에 바쁘지만, 남편 되는 신

학생들은 아내들의 존재감에 농구 실력이 느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away 

경기보다 home 경기에서 승률이 더 높은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분석의 결과는 사랑하는 대상이 지켜보는 현장에서는 본래 실력

에 잠재력까지도 100% 발휘되어 평균보다 훨씬 경기를 더 잘하게 된

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차이가 난

다면 응원석에 부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은 결코 녹

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 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쉬울 때

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과 교회는 냉소보다는 사랑하는 

자들의 응원이 절박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응원석에서 자기들

을 보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석에는 누가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경기

를 참관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응원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도 우리 교회가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I loved to play basketball in my youth. When I was playing basketball, 
my fingers were always in bandages from injuries playing basketball. 
Now my fingers are much better. I used to play basketball at a park until 
sunset. Then we would find a basketball court where you can pay coins 
to light up the court, and we played until midnight. When it would no 
long be lit up, we would use headlights to light up the court and play 
until 1:00 or 2:00a.m., and we would regretfully end the game. 

This habit continued through seminary. It was a daily event to play basket-
ball in outdoor court in the back of seminary after classes with colleagues. 
They all had families. Time to time we would call on the wives to come cheer 
for husbands. After the game, we would go to a Chinese restaurant for jja-
jangmyun. This was one of few comforts for the hard life of seminarians. 

One amusing thing is that our basketball skills were mediocre. But when 
our wives came out to cheer, our skills improved remarkably. This was 
true for all players. When wives came out to sit on the grass to cheer, the 
game changed. It wasn’t even that our wives cheered like cheerleaders. 
Our wives weren’t even interested in the game. They were busy with 
socializing and fellowship. However, it was clear that the presence of the 
wives improved the seminarian’s basketball skills. For the same reason, 
home game has better probability of victory than away game. 

Conclusion of the analysis is that, when you are watched by your loved ones, 
you play better, showing 100% potential of your given talent.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who is watching you’, then who 
you would want to invite to cheer for you will determine who your loved one 
is. Our place in life that we work hard for is never easy. It’s a shame that we 
pull others down with criticisms rather than comforting words of encourage-
ment. Our precious family and church are communities that are desperate 
for cheers rather than criticism and cynicism. With all possibilities opened to 
our children and the next generations, what they need is a confirmation from 
those sitting in the cheering section watching them of their ‘object of love’. 

Who do you want to see sitting in your cheering section? Who do you 
expect to come and watch you play? What we know for sure is that, 
although the cheering section may seem empty, don’t forget, our church 
is cheering for you. And, even though we do not see, our loving God is 
cheering for you. Fight on, everyon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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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친구가 많습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로 친구의 폭이 좁습니까?

2.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습니다.(사 41:8). 예수님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겠다 하십니까?(15절)

3. 친구란 무엇입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며, 그런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맡길 수 있는 자(15절) 

 2)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공유하고 싶은 자(참고/ 마 26:36-38)

 3) 위기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내놓는 자(13-14절, 참고/ 마 26:69-75)

 4) 서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하는 자(12, 16-17절)

4. 예수님 때문에 세상친구를 잃어 버린 적이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읽고 위로를 나누어 봅시다.(참고/ 마 19:29, 

 잠 18:24)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천국에서 괴롭지 않으려면...
(요 15:8-17)

(3)

<적용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찬/새8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487/새36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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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초부터 새가족 바나

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1월1

일 주일부터 등록하셨던 일곱 

가정을 시작으로 9월 현재까

지 새가족들의 행진이 주일 평

균 여덟 가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족

들이 오시고 등록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 셀 배정

이 필요한데 셀목자들이 부족해서 1년이 지나도

록 셀 배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

을 들으면서 어느새 저는 목사님들

의 권면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순

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들어

오면서 결단하여 셀목자로 헌신 하

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셀목자로서의 결단이 흔들리고 있

는 저에게 이번 셀목자 정기 모임

은 결단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

다. 튀르키예 난민들을 섬기고 돌아온 

박미선 자매의 간증

에서, 미선 자매가 지

진이 난 상황에 건물 

9층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죽음의 공포

를 느끼면서도 하나

님 앞에 쓰임 받기

를 원하면서 영적으

로나 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힘든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선교

사로서의 비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각오

를 들으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일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

습니다.

제 삶의 여정 속에서의 신앙생활 또한 힘들고 지

쳐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마다 손을 잡

아주시며 '나는 네 마음 안다. 힘을 내거라' 하시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크고 작은 신앙의 체

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셀로 모이게 하

신 셀식구들과 주일 선포 하시는 말씀으로 무장

하고 나누며 베델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우며 교

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셀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그리스도 출두

요!' 하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이영재 권사

셀목자로  헌신하는 마음셀목자 정기모임 

1. B+B 사역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팀 이름(Beyond the Blue)에서도 나타나듯이 '

슬픔을 넘어서 Healing & Restoration'의 의

미로 가정 회복 세미나를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상실의 아픔이 있는 분

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2.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신 분, 이혼, 별거, 부부

의 잦은 불화 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과 

그 자녀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

한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3. 언제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번 가을 학기는 9월 1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

요일, 13주간 계속됩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

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을 대접하고, 7시부

터 9시까지는 매주 다른 주제를 통해 아픔을 이

겨내고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며 회복될 수 있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가

자와 자녀들뿐 아니라 먼저 참가하여 은혜를 받

고 치유되신 분들이 다시 봉사자가 되어 새로운 

참가자를 위해 섬기며, 미국 전문 상담가들의 영

상과 간증을 통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

록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Child 

Care도 제공됩니다.

4.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B+B(Beyond the Blue) 사역팀은 많은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사역으로 항상 봉사자들의 손길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웃음을 잃

은 분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며 서로 위로해 주고 무엇이든지 함께하

며 웃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사역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셔서 섬기시면 

하나님을 통한 작은 공동체의 하나 됨에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사역탐방 B+B(Beyond the Blue) 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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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면 베델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추천받아

서 이곳 베델교회에 나오

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에 왔을 때 교회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교

회인지 모르고 소규모 이

민 한인 교회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그다음 감동

은 깊은 말씀과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 정신이었

습니다. 한두 번 올 때마다 다시 오고 싶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한 것은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비전

이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된 잔치 자리라서 예복을 입지 않

았다고 쫓겨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환영회로 인하여 낯설게만 느껴졌던 

교회와 가까워졌고 이제 우리 가족의 교회가 된 

느낌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에서 저

와 제 아내, 두 딸이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김홍일 성도

베델교회에 와서 세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참석했을 때는 아

름다운 교회 외관에 감동

했습니다. 그리고  강해 중

심의 목사님 설교 말씀과 

은혜로웠던 찬양에  감동

하였고, 베델 교회의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서 

세 번째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

는데, 그 맛과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베

델교회의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회 구성원

들의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

다. 그들의 열정과 신념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

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의 첫 경험이었지만, 

환영회에서 받은 친절과 따뜻한 환영 덕분에 마

치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교회

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이렇게 멋진 첫인상을 남긴 새가족 환영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에서 저

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

하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환 성도

평소에 기도하고 싶은 마

음은 간절했는데 생각만

큼 기도 생활이 쉽지 않아

서 우리 셀의 집사님을 따

라 기도학교에 등록하였

습니다. 조가 배정되어 소

그룹 기도 모임을 하게 되

었는데,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

하니 혼자 기도할 때 보다 뜨겁고, 은혜가 넘칩

니다. 또 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가 인생의 블루 프린트 십계명으로 묵상하며 교

회와 선교, 국가를 위해 중보 기도 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님들과 기

도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선물과도 같

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

하며, 기도하는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진 집사

이번 기도 학교에 마라나

타 셀 8명 전원이 등록했

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는 교재로 인생의 블루프

린트 십계명을 셀원들과 

함께 한 주에 한 계명씩 묵

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

다. 얼음판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우

리를 신나게 씽씽 날 수 있도록 신겨 주신 스케

이트와 같은 율법, 철도 위에서 이탈하여 꼼짝하

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철로 위로 복귀시켜 신나

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율법, 제가 아는 한 율

법을 표현한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다 가

끔은 내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주신 시기가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때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 

한 이후라는 목사님의 인사이트로  진정한 율법

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남을 비판하거나 혹은 율법을 억압하고 거리감

을 주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

할 수 없는 풍성한 친밀함을 따뜻한 하나님의 마

음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마음

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 안주

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

상에 더 큰 것을 꿈꾸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학교 소그룹 기도팀에 임하

게 하시고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길 기도드립니다.

염선희 권사

다시 오고 싶어지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기쁨

새가족 환영회  간증

베델 기도학교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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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요. 제일 좋았

던 기억은 award store예요. 그곳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K-1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즐거

웠던 일들을 모두 기억할 거예요. 

김예준(K-1 졸업생)

I am so thankful to God for the great 

experience we had together. I will never 

forget worshiping together to sing and 

dance like "Stand Strong", listening to 

bible stories like David and Goliath and the 

birth of Jesus, and making projects in the 

classroom.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eachers, staff, and Pastor for 

teaching us the word.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love, and prayers.     

Joshua Lee(K-1 졸업생)                                                               

저는 오늘 무척 행복해요. 왜냐면 2학년 유년부 

예배로 진급해서요. 그러나 또한 슬퍼요. 왜냐

면 K-1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그리울 

거예요. VBS, 골든벨, 크래프트 시간이 너무 재

미있었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신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려요. 우리와 항상 함께한 하나님

께도 감사합니다. 

Ottni Kim (K-1 졸업생)

My favorite moment from when I was in 3rd 

grade was VBS. The teachers worked hard 

to make it a wonderful time because of 

the activities and memorable expressions 

when we did bible study. Also, when the 

Pastor shared great stories about God, I 

saw memorable moments.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my teacher and Pastor for 

helping me get such knowledge of God. 

Thank you!     

 Jenny Choi(유년부 졸업생) 

지난 2년간 교회학교에 다니며 저는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죽기까지 했다

는 사실을 배웠어요. 골든벨과 소그룹은 게임도 

재밌고 설교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이하은 (유년부 졸업생)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자녀로 성장하기를교회학교 졸업

처음 K-1에 왔을 때 겁이 났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첫날 울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힘
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즐겁게 예배를 보며 교회 활동도 잘해냈어요. 처음에는 힘들
고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해내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성장을 하는 과정이에
요. 그런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 주시
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졸업하는 모두에게 하
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김규현 집사(K-1 교사) 

일 년 동안 선생님의 빛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소중한 여러분을 통해 선생님은 매주 
작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어려운 질문들
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주셨다고 느
꼈어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꾸준히 큐티를 하는 학생들을 보며 선생님은 
회개했고 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
었어요. 초등부에 가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 삶에 빛이 되어 주고 여러
분을 통해 베델교회가 힘들고 목마른 자들에게  작은 천국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소망합
니다. -백선정 집사 (유년부 교사)

I am filled with mixed emotions as I bid farewell to my wonderful Grade 5 
girls who are graduating and moving on to BYM. I have had the pleasure of 
teaching and guiding them for the past year and have grown to love each one of 
them. These girls have shown dedication and passion for strengthening their 
faith, which has been truly inspiring. They have also been kind, supportive, 
and caring towards one another, creating a warm and welcoming small group 
environment. I am proud of their personal growth, and I know that they will 
continue to seek out God’s guidance. It is bittersweet to see them move on, 
but I am grateful for the time we spent together. To my dear Grade 5 girls, I 
wish you all the best. You are always welcome to visit and share a dad joke or 
grab some treats.  -Ele Cha(초등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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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선교/BAM: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이웃사랑/KM: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Ⅰ 10/1: ①부-전승윤 ②부-김백열 ③부-천승현  ④부-이민수
  10/8: ①부-최춘석 ②부-김병주 ③부-최호경  ④부-김수빈
  10/15: ①부-김명수 ②부-김병찬 ③부-최호석  ④부-김승준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Ⅰ 9/30: 박기준 10/7: 박성남 10/14: 박기홍 10/21: 박상범

강단꽃(9,10월)Ⅰ         9/24: 윤태경           10/1: 김성은           10/8: 석승진, 윤주원           10/15: 무  명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박수잔

베델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적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예배하며	교제하
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JOY는	한인	이민자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델교회를	우
리	집이라고	부르지만,	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이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하지
만	영적	대화를	위해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모임

을	찾고	싶어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JOY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데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JOYful	2Gather!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As	we	celebrate	our	
47th	anniversary	at	Bethel	Church,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	historical	event	which	includes	the	making	
of	a	community	that	is	you,	the	English-speaking	next	generation.	Our	mission	is	to	have	a	place	where	all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us,	can	have	a	sense	of	unity,	as	one	family	in	fellowship	and	worship.	

JOY	consists	of	those	who	grew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we	call	this	our	home,	yet	we	
struggle	with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Many	of	us	speak	both	languages,	however,	we	are	looking	
to	where	we	can	comfortably	speak	our	spiritual	language	in	English	as	well.	If	this	is	you	and	your	family,	
we	invite	you	to	join	us	as	we	launch	the	JOY	community.

▶ Please register using the QR Code.
▶ Date/Location: Saturday, Sept. 30, 6pm, Elementary Chapel 
▶ Inquiries: Rev. David Park (718)490-9931, davidpark@bkc.org

사역광고 영어목장 ‘JOYful 2Gather’



2023년 9월 24일 베델교회8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베델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예배에 담임목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말씀 시리즈가 이어지오니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헵시바 일천 "Encore" 온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르짖었
던 헵시바 일천의 열기를 "Encore"로 한번 더 이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
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기도를 보며 신앙을 이어 받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일시/장소: 10월 7일(토) 오전 6시, 본당

◆ 베델제자훈련 "말씀 플러스" 주일 설교말씀과 매일의 큐티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속한 공동체에서 풍성히 나누는 "말씀 플러스"가 새롭게 시작
합니다. 담당 사역자와 함께 10주 동안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하고, 살
아가며, 가정과 셀목장 등에서 나눌지 방법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상: 제자반(베델제자훈련 3단계)을 수료한 분, 현재 셀목자로 섬기고 있는 분
접수: 9월 24일(주일)-10월 1일(주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로 등록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
기간: 10월 3일-12월 10일, 11주간(첫 모임은 O.T)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조태헌 목사 (949)431-8440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30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비전채플

◆ 라구나우즈 연합 셀모임 귀한 교제와 기도하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대상/일시/장소: 라구나우즈 지역 베델교회 성도, 9월 29일(금) 오후 12시-2시, Club House7 

◆ 담임목사 설교 시리즈 팟캐스트 오픈 김한요 담임목사의 스가랴서 강해 
"Return & Rebuild" 시리즈 전편을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다시 들을 수 있
습니다. 아이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Podcast' 앱 또는 음악 청취용 'Spotify' 앱
이나 기타 팟캐스트를 지원하는 앱을 활용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자신의 
기기에 맞는 QR코드 위에 맞추세요)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10월 31일(화)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
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땅콩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영아부 예배 아기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께 예배
합니다. 영아부는 18-36개월의 아가들이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부모님들이 아가들을 영아부에 맡기시고 주일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장소/문의: 18-36개월, 본당 2층 영아부실,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 교육부 교사 기도회 Family Fall Fest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주간 
동안 고리금식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오늘(24일)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 교사 선생님과 TA는 꼭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24일 오후 12시 45분, 체육관

◆ 주차 및 시설 사용 현장 예배에 불편하시더라도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비전센터 뒷편 영어회중 주차장과 중국교회 쪽
에 교회학교 자녀들을 Drop off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트야드에 설치되어 있
는 미끄럼틀은 중국교회 소유입니다.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모로코, 리비아 구호헌금 보고 지난 주에 있었던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
수 피해 지역을 위한 구호로 총 $38,699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난 튀르키예 
구호헌금 잔액을 포함하여 총 $49,190.88 중에 2만불을 우선적으로 오병권/박
찬희(누가선교회)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계속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KM 목장에 강솔로몬 목사가 부임하여 섬기십니다. 

◆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현지에서 9월 25일(월)-10월 4일(수)까지 VBS와 의
료 선교 중입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승열 집사(김승희 권사의 남편)께서 9월 17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양숙 집사께서 9월 21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Android 용> <Apple 용>



September 24, 2023Bethel Church

<Song in Response: Oh, the Best Friend to have in Jesu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If you don't want to suffer in Heaven...
(John 15:8-17) 

Apply to Life1. Do you have many friends? Or just a few that you can count with your fingers?

2. God called Abraham my friend (Is 41:8). According to today’s passage, how does Jesus call us? (v.15)

3. What is a friend? Let’s think about the following one by one, and think of such a friend.

 1) Someone who can be trusted wi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15)

 2) Someone who can sh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th (Ref: Mt 26:36-38)

 3) Someone who lays dow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imes of danger.(vv.13-14, 
  Ref: Mt 26:69-75)

 4) Someone wh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ach other (vv.12, 16-17)

4. Have you ever lost a worldly friend because of Jesus? Read the following passages and let’s share to 
 comfort each other. (Ref: Mt 19:29, Pr 18:24)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